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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사회에‘신남존여비新男尊
女卑’라는 유행어와 함께‘성희롱性戱
弄’문제가 심각하다. 어떤 고위 인사는
결혼 주례사에서 신랑에게 신남존여비
사상을 철저히 실천할 것을 당부하여
하객으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고 한다.
이는‘남존여비’가‘남자가높고 여자가
낮다’는 게 아니라‘남자의존재 이유가
여자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것’이라는
게 이른바 신남존여비의 개념이기 때문
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국회의원 등 정
치인과 각급 사회 지도층 인사가 여자
들에게 언행을 잘못하여 성희롱의 룰에
걸려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비일비재이
다.
그런데 이러한 성적 사건에서 대개의

피해자는 오히려 남성이다. 남존여비가
아니라‘여성상위女性上位’라는 말이
유행했던 것도 오래인데 이제는 신남존
여비까지 생겨 남자가 수난을 겪고 있
는 것이다. 반면에 여성의 지위와 콧대
는 날로 상승하고 있다.
뉴질랜드인가 하고, 세계에서 유일하

게 여성부가 정부기구에 있는 것이 우
리나라인데 사실 영어로는 이를 양성평
등부라 번역한다고 한다. 이러한 정부부
처까지 있고 여자가 초등교사의 8 0 %를
차지하는 등 처처에서 여초女超 현상이
일어나며 이 때문에 여성이 출산을 파
업하여 장차 나라와 민족이 기울어질
추세에 있는데도 국제기구에서 내고 있
는 통계수치로는 아직도 우리나라의 여
귄신장률이 하위권에 맴돌고 있다. 이리

하여 우리의 민족과 나라가 절멸되지
않으려면 모든 남자가 여자를 하늘같이
받들어 아이를 낳게 빌고 그렇게 낳은
아이를 맡아 기르느라 남자의 업을 전
폐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
성적 욕망은 인간의 3대 욕구의 하나

이다. 이것이 없이는 후세가 이어지지
않으니 인류의 존망과 관계될만큼 막중
하여 하늘이 거기에 비중을 크게 둔 것
이다. 그리고 하늘은 인간에게 이성을
부여하여 부도덕한 성적 행위를 절제하
수 있게 하였다. 우리의 전통 윤리와 함
께 동양 성리학의 본질적 이념에서는
음양의 양성을 상극과 상생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명제로 승화시켜, 남녀가 대
립각을 세워 서로 정복하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공경하고 기리는 데서 창
조와 조화를 추구함을 최고의 덕목으로
하였다. 오늘날 이러한 지혜는 어디로
묻히고 자고 깨면 남녀가 무한경쟁의
대결로만 치닫는 이야기만 난무하는 것
일까.
남자는 남자다워야 하고 여자는 여자

다워야 하는 게 덕목이었다. 지금은 여
자가 여자다워야 한다는 말을 잘못했다
가 혼이 나는 사람도 있다. 이것은 아무
래도 지나치고 뭔가 좀 도착된 것이 아
닌가 하는 느낌이다. 정상적인 사고와
이성에 입각해서 이 문제도 한 차례 전
반적인 재고가 필요한 것은 아닐까. 

━━━ 權海兆 편집위원

남존여비와 성희롱

▲ 육군소장, 3선 국회의원, 안동권씨중앙화수회장 등을 지낸 권오태 장군
이 8월 2일 향년 8 5세로 별세하였다. <관련기사 2면>

▲ 강원도 인제군 상남의 심심산곡에 산채를 재배하는‘대원농장’을 차린
권혁래씨가 탐방온 캐나다 거주 권덕도씨와 대담하고 있다. <관련기사8면>

인터넷에 접속하면 언제 어디서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종보사 홈페이지 w w w . a n d o n g k w o n . o r . k r에 접속하여 족보(대동보)로들어오시면 회원독자는 능동춘추 독자 고유번호로는 무료,

일반열람자는 유료로 국문판전산인터넷안동권씨대동세보의화면이 열립니다.

● 전산대동보 열람 방법

국문판 전산ㆍ인터넷 安東權氏大同世譜의
2 0 1 0년판이 드디어 홈페이지에 오릅니다

① 인터넷internet 익스플로러explorer 주소란에w w w . a n d o n g k w o n . o r . k r을 입력하면 안동권씨종
보사 홈페이지 초기화면이 나오고 다시 한번 클릭하면 대동세보의 편찬운영과 수단접수에
관해 소개하는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한글판대동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를 다시 한번
클릭합니다.
② 이때 능동춘추의 독자회원은 J 1 2 3…로 나가는 독자고유번호를 입력하면 무료로 족보화
면이 열리고, 비독자회원은유료결제 절차를 거치면 화면이 열립니다.
③ 다시‘대동보 열람하기’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한글판대동보쉽게 보는 방법’을
클릭하시면 P D F파일을 읽기 위한 어도비애크로뱃리더 설치법과 대동보 내용을 열람하는
방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애크로뱃 리더는 족보 열람에 앞서 반드시 컴퓨터에 설치해야

합니다.
④ 쉽게 원하는 내용을 찾아갈 수 있는 목차 구실을 하는‘책갈피’이용법도나와 있습니
다. ‘대동보보기’화면에서‘한글판대동보 정본’을 클릭하면 P D F파일로 대동보의 내용을
여실히 볼 수 있으며‘책갈피’를 이용해 편리하게 전체를 확인하며 열람하며, 견상見上(위
로 거슬러 올라가 보기)과 견하見下(아래로 내려가 보기)를 이용해 앞쪽으로 조상은 시조
할아버님까지, 뒤쪽으로후손은 본인에서 본인의 아들ㆍ손자까지오르내리며 찾아볼 수 있
습니다.
⑤ 다만 화면상으로만 열람하시며 이를 프린터로 인쇄하실 수는 없습니다. 한글판안동권씨
전산대동세보에는고유의 저작권이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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